
“서울레이스 20주년, 새로운
코스로 서울의 심장을 함께 달
리자”

즐거움과 건강을 주는 유쾌한 달리기 ‘2022 서울레이
스’가10월 9일서울광장에서힘차게출발합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2022 서울레이스’는 서울특
별시와 동아일보사,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며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오프라인 대회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 10km 코스 등 2개 부문에서
1만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자에게는 데상트코리아의 기능성 티셔츠, 러
닝 양말과 참가 부문별로 레이스 간식 패키지가 제공
됩니다. 테디베어 아이스 컨테이너를 추가 기념품으
로 선택할 수 있는 서울레이스 런크닉(러닝+피크닉)
패키지도 마련됩니다.

새로운 코스로 선보일 20주년 기념 대회는 모바일 또
는 PC 홈페이지(www.seoul-race.co.kr)에서 참가 신
청할수있습니다.러너여러분의많은성원바랍니다.

▶관련기사 8면

뀫대회 : 2022 서울레이스(SEOUL Race)
뀫일시·장소 : 10월 9일(일) 오전 7시30분 서울광장 출발
뀫참가비 : 하프, 10km(이상 5만 원)
뀫문의 : 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레이스’ 검색 후 일대일
문의 (e메일 marathon@donga.com)
뀫인스타그램 : @seoulrace

10월9일 서울광장서 힘찬 스타트
오늘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접수
하프코스 10km 등 1만명선착순
기능성 티셔츠 양말 등 상품 푸짐

꺋2022 서울레이스꺍 특별한 10,000명을 초대합니다

최소경기1000안타 꺋천재꺍이정후의야망
50경기안에18안타추가땐아버지이종범기록경신

키움 이정후가 개인통산1000안타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버지인이종범 LG 2군 감독이보 유 한 최 소 경 기1000안타 기록 경신과함께다. 스포츠동아DB

어느덧 사정권에 들어왔다.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24)는 장타능

력을 뽐내며 올해도 최고의 활약을 이
어가고 있다. 홈런과 장타율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2020시즌(15홈런·0.524)을 현
재 페이스라면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정후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장타, 특히 홈
런에 대해선 한사코 고개를 가로젓는다. 자신은 홈런
타자가 아니며, 현재 나오는 홈런 숫자에 특별한 의미
를 두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기록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타자. 하지만 그런
이정후도 올 시즌을 앞두고는 유독 욕심을 낸 한 가지

기록이 있다. 개인통산 1000안타다.
2017년 데뷔한 이정후는 올 시즌 개인통산 1000안

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매 시즌 최
소 160개의 안타를 생산한 덕분에 6시즌 만에 개인적
으로 크게 의미 있는 이정표를 목전에 두게 됐다. 올
시즌에도 29일까지 최다안타 부문 단독선두(99개)를
달리며 통산 982개의 안타를 적립해 조만간 1000안타
고지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정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문은 단순히 숫자만
은 아니다. 달성 시점이다. KBO리그 역대 ‘최연소’
1000안타와 ‘최소경기’ 1000안타 기록을 모두 올 시즌
경신하려고 한다.

KBO리그 역대 최연소 1000안타 기록은 현재 이승
엽(은퇴)이 보유하고 있다. 이승엽은 만 25세 8개월
9일의 나이로 1000안타 고지를 밟았다. 올해로 만
24세인 이정후는 1000안타 달성 시 가뿐하게 이승엽
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후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록은 최소

경기 1000안타다. 이 기록은 이정후의 아버지인 이종
범 LG 트윈스 퓨처스(2군)팀 감독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감독은 불과 779경기 만에 1000안타를 쌓았다.

2021시즌까지 이정후는 656경기에서 883안타를 때
렸다. 아버지의 기록을 깨려면 올 시즌 123경기 안에
117안타를 뽑아야 했는데, 현재 무서운 페이스로 다가
서고 있다.

이정후는 29일까지 올 시즌 73경기에서 99안타, 통
산 729경기에서 982안타를 날렸다. 1000안타까지는
이제 18개만 남았다. 앞으로 50경기 안에 18안타를 보
태면 된다. 경기당 1.36안타인 올 시즌 페이스대로면
올스타 휴식기 이전에도 가능하다.

이감독의전동료인김종국KIA 타이거즈감독은이
정후를 보고 “아버지를 능가한 슈퍼스타”라고 극찬했
다. 시대를 넘어 과거의 스타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한
이정후다. 아버지의 대기록을 뛰어넘어 KBO리그 역사
에또하나의획을그을수있을지관심이집중된다.

고척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올 시즌 99안타…최다안타 선두질주
이승엽 최연소 1000안타도 경신 예약
김종국감독꺎아버지능가한슈퍼스타꺏

2022년 7월 1일 금요일
sportsdonga.com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세계적 강자로 부상한 우상혁(26·국군
체육부대)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2세계육상선수
권대회가 열리는 미국으로 떠났다. 출국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결국 기록보다 순위싸움이다. 순위싸움을 하기 위
해 계속 우승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금메달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또 “항상 목이 마르다는 말
을 많이 했다. 항상 최초의 타이틀을 원한다. 역사를 쓰고 이
름을 남기고 싶다”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기 때 보여드리겠다. 자신있다”고 힘
주어 말했다. 한국기록(2m36) 보유자인 우상혁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훈련하며 현지 적응을 마친 뒤 대회장소인
오리건주 유진으로 이동해 16일(한국시간) 예선, 19일 결선
을 치른다. 인천국제공항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금메달 노리는 높이뛰기 강자 우상혁세계육상선수권열리는미국으로출국


